
우리나라는경제규모가세계12위권이지만, 이권역에있는국가중에너지자급률이가장낮다. 세계은행이

161개국을대상으로조사한자료에따르면한국은원유가격변동에가장취약한국가군에속해있다. 취약성의

수준도한국(5.7)은일본(2.7)과중국(3.0)의거의두배나높을뿐아니라, 우리나라보다취약성이높은나라는

사실상최빈국들외에는없다. 

지난 3~4년간우리나라의해외자원개발역량은크게신장됐다. 석유·가스자주개발률이4~5%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14%로상승되고, 해외에서광구를확보하는데든연간투자비도 20억달러수준에서 100억달러

대로 확대됐다. 그러나 경쟁국에 비하면 우리의 자원개발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96%의 에너지를

해외에의존하는것이우리나라자원개발사업의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은에너지안보증진을위해서뿐만아니라산업진흥측면에서도반드시육성해야할분야이다.

포천지가선정하는세계10대기업에엑슨모빌, 셸과같은자원개발기업들이거의매년5~6개씩포함돼있다.

그만큼자원개발은고부가가치산업임을가리키는것이다. 뿐만아니라자원개발을추진하게되면광구설비

수출확대와철도·항만·발전소같은대규모건설, 인프라투자와연계되는경우가많다. 특히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등개도국형자원부국에서광구개발을추진하면우리기업의브랜드가치가올라가고, 나아가한국

브랜드가 상승하면서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일으킨다. 이런 효과를 실현하여 우리나라의

자원개발역량을높여야한다. 

수많은자원개발사업에서사실상우리기업이주도권을갖고운영하는사업은얼마되지않는다. 그만큼

세계자원개발사업들은강대국들이선점하고있다. 첨예한국제자원정세에서자원개발역량이경쟁국수준

만큼높아질때까지우리의약점을보완해주는것이자원외교다. 자원개발사업은대부분자원부국집권자의

영향력아래에있기때문에자원외교를통한긴밀한파트너십형성은우리나라와같은후발주자가광구확보의

문을여는열쇠인것이다. 

우리나라해외자원개발사업은지난수년간정부주도의자원확보정책추진으로 급격한도약의시기를맞고

있지만, 그과정에서정책혼선도있었고자원개발사업을주도한공기업들의재무건전성이악화되기도했다.

이에적절한금융시스템을통해필요한재원을조달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해나가야한다. 또자원부국과

협력을강화하는외교를통해기업들이진출할수있는발판을만들고, 해외자원개발역량을높이는체계적인

전략으로더욱과감하게추진해야할것이다.

해외자원개발과감한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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